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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가 다음 시즌에는 골 밑 공략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LA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은 전날‘SI’와 인터뷰를 통해“우린 드마커스 

커즌스,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를 활용해 골 

밑에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의 포스트 플레이가 

많아질 것이다.”라며“골 밑 플레이와 함께 선수들의 

컷인, 외곽으로 킥아웃 패스 등 여러 움직임을 활용하

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예로 들며“골든스

테이트가 한 플레이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골든스테

이트의 빠른 페이스와 속공, 3점슛을 최고의 장점이

라고 말한다.”라며“특히 공이 포스트에 있을 때 많

은 옵션이 펼쳐졌다. 우리 선수들도 그러한 플레이를 

강정호(32)가 올시즌을 끝으로 피츠버그 파이리

츠와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1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스포츠전문매체 디애

슬레틱은 이날‘강정호 거취 문제 놓고 중대한 시

점에 놓인 피츠버그’라는 기사를 통해“피츠버

그 구단으로선 강정호와 결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강정호는 올 시즌 기대 수준의 경

기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디애슬레틱은“강정호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

도 피츠버그에게 지출이 따른다.”며 강정호의 타

석 수에 따른 옵션 계약을 언급했다.

강정호는 기본 연봉에다가 200타석에 나서면 

추가로 62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강

정호는 185타석을 소화해 15타석만 더 나서면 옵

션을 챙기게 되지만 성적 부진으로 출전 기회가 

줄어들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뒤 첫 해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8푼7리 15홈런 58타

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

다. 이듬해에는 부상 후유증으로 103경기 출전에 

머물렀음에도 21홈런 62타점(타율 .255)으로 전

년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2017년 초 한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

을 저질러 재판 및 비자 문제 등으로 팀에 복귀하

지 못하고 사실상 2년간 공백기를 가졌다.

올해 피츠버그와 1년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돌

아왔지만 예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65

경기에 출전했지만 이날 현재 172타수 29안타 타

율 1할6푼9리, 10홈런, 24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박세리(42) 감독과 박성현

(26)이 세계골프역사박물관에 애장품을 기증했다.

박세리 감독과 박성현은 자신이 아끼는 골프백을 ㈜

슈페리어가 운영하는 한국 최초 골프박물관인 세계

골프역사박물관에 지난달 17일에 각각 기증했다. 

박세리 감독이 기증한 골프백은 1998년 한국 선수

로는 최초로 미국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을 

일궈내며 IMF 구재 금융 신청으로 침체돼 있던 한국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당시 사용하던 것

이다. 박세리 감독은 2013년에도 이 박물관에 역대 

LAL “다음 시즌에는 ‘골 밑 공략’ 주력할 것”강정호, 피츠버그와
결별 수순

박세리·박성현, 
세계골프역사박물관에 골프백 기증

활용할 것이다. 이는 인디애나 시절 내가 추구한 골 밑 

농구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겔 감독은 인디애나 시절 로이 히버트, 데이비드 

웨스트를 활용한 높이를 강조했다. 

그는 레이커스도 높이 농구를 주문할 예정으로, 대

신 인디애나 시절보다 더 많은 움직임과 패스 등으로 

내외곽의 여러 옵션을 동시에 노릴 계획인 것으로 전

해졌다.

한편 보겔 감독은 데이비스를 공수 양면에서 핵심 

선수라고 평가하면서“최대한 그를 활용할 것이다. 

스트레치형 빅맨으로서 3점슛 옵션을 사용하고, 포

스트업과 앨리웁 플레이, 속공까지 여러 가지를 그에

게 주문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을 드러냈다.

우승 트로피 1점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명예

의전당 헌정 기념패를 기탁·기증한 바 있다.

박성현은 201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3관왕에 올랐을 때 

사용한 골프백을 기증했다.

슈페리어 측은 1일 이들이 기증한 골프백을 박물관 

상시 전시관인 한국골프 명예의 전당에 전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성현은 앞으로 세계 골프 역사

에 큰 족적을 남길 차세대 선수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에 신설될 차세대 선수 섹션에 전시될 예정이다.


